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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란 비호ᆞ노동 혐오 김문수 당장 내려와야”
금속노조,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… 윤석열 반노동 정책 고수 규탄

금속노동자들이 김문수 고용노

동부 장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

나섰다. 

금속노조는 26일 오전 서울고

용노동청 앞에서 ‘노동부 장관 

사퇴ㆍ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

구’ 기자회견을 열었다. 노조는 

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

통령 직무 정지에도 기존 반노동

ㆍ노조 탄압 정책을 밀어붙인다

며 비판했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

“노동자 무시하고 노조 혐오하

는 김문수는 애초 노동부 장관 

자격이 없다”라며 목소리를 높

였다. 장 위원장은 “그간 노조 

탄압으로도 부족한지 김문수는 

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반노동 

정책을 강행한다”라고 지적했다.

김문수 장관은 지난 5일 12·3 

내란 사태에 대한 기자 질의에 

“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

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”라

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. 여론 뭇

매에도 김 장관은 다음 날인 6일 

“계엄은 다 풀렸다. 대통령이 퇴

진하면 좋아지는 게 있냐”라며 

내란 옹호를 이어갔다.

‘노조 파괴 주도’ 노동부 장관, 
이제 내란 옹호까지?

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

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

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태 방조

를 질타했다. 의원들이 대국민 사

과를 요구해 국무위원들이 일어

나 고개를 숙였다. 김문수 노동부 

장관은 거부했다. 의원들 야유에

도 그대로 앉아 있었다. 

내란 옹호뿐만이 아니다. 김문

수 장관은 대통령 직무 정지에도 

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를 

고집한다. 기존 반노동 정책을 추

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처럼 노조 

때리기에 열을 올린다.

장창열 위원장은 “윤석열과 

노동부가 타임오프 등을 이용해 

노조 파괴와 노사관계 파탄을 꾀

했다”라며 “김문수 장관은 내

란수괴 윤석열의 잘못된 노동정

책을 멈추기는커녕 이를 더 몰아

붙이고 있다”라고 꼬집었다.

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동

부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반대

에도 타임오프 기획 감독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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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노조와 조합원 세부 자료 

제출을 강요한다. 타임오프 현황 

파악을 빌미 삼아 전국의 금속노

조 사업장을 압박하는 상황이다. 

장창열 위원장은 “날마다 중

대재해가 터지는데도 노동조합 

들쑤시는 일과 내란 옹호에만 열

심인 노동부 장관은 단 하루도 

필요 없다”라며 “금속노조가 

김문수 사퇴를 시작으로 노동 현

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”라고 

결의했다.

이상섭 노조 수석부위원장 역

시 김문수 장관 사퇴를 강하게 

요구했다.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

“고용 승계 요구하며 고공농성 

353일 차를 맞은 한국옵티칼하이

테크, 현장 탄압으로 72일째 전면

파업 중인 태경산업, 사용자 거부

로 단체교섭도 열지 못 해 37일

째 곡기 끊은 한화오션 하청 노

동자들을 외면한 채 헌정 질서 

파괴자 옆을 지키는 노동부 장관

이라면 끌어내리는 게 정답”이

라고 힘주어 말했다.

금속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

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정부와 노

동부에 ‘김문수 장관 사퇴요구

서’를 전달했다. 이 자리에서 장

창열 위원장과 엄상진 사무처장

은 ▲노동부 장관 사퇴 ▲ 노조 

탄압 정책 중단 등을 재차 촉구

했다.


